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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살예방 통합 상담전화(109) 상담원 
애로사항 및 현안 청취

-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, ‘생명을 지키는 최전선’ 109 상담팀 방문 -

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7월 4일(금) 14시 30분, 자살예방

정책의 최일선 현장인 자살예방 상담전화(☎109) 상담팀 근무 현장을 방문

하였다. 이번 방문은 ’24년 자살예방 상담전화 통합·개편 이래 상담 수요가 

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*에서 상담팀의 노고를 격려하고, 현장 의견을 

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

  * ’24년 인입량(상담수요)이 ’23년 대비 47% 증가된 이래 현재도 지속 증가 추세

월 평균 상담전화 인입량 : 18,304건('23) → 26,843건(’24) → 28,034건('25.1분기)

 이날 상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▲상담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 ▲상담 품질을 

제고할 수 있는 방안 ▲상담원들의 주요 퇴직 원인이 되는 심리적 소진을 

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상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“24시간 헌신하는 상담원의 노력은 최일선에서 

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지자이자 큰 버팀목”이라며, “정부도 

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, 하반기에는 40명 규모의 두 번째 센터를 추가 

개소함으로써 지속 증가 중인 상담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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